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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역사회를 제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지치고 피로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가치와 감성을 얻어서 매우 기뻤다. 또한 팀원들과 가족같이 가까워 진 것은 덤!! 앞으로 라

오스에서의 삶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아산 간사님은 최고였다!!!!

아산 지역 사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들었고, 반디/아가야 아이들과 했던 놀이들 모두가 재

미있었다. 농활 가서 했던 낚시와 어죽 만들기도 기억이 남는다. 모두가 하나같이

잊지 못할 추억이고 여기에서 잘 적응한 것처럼 라오스 가서도 잘 적응할 것 같다!!



3주간의 국내훈련을 통해서 라온아띠에 가지고 왔던 고민들이 조금은 해결되기도 했고, 그보다 더 큰 고민

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늘 무엇인가 고민하는 제 자신이 안쓰럽고 어리석게 느껴졌던 저에게 끊임없이 고민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멋진 일인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왜?', '어떻게?'를 외치게 했던 지역훈련! 

낯선 지역과 관계 맺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하며 느꼈던 소중한 감정들과 고민들 잊지 않고

라오스에서 잘 살아남겠습니다. 우리의 큰오빠 강정진간사님, 아산y 식구들, 스승님들... 그리고 못난 동생

챙겨주느라 넘 고생한 우리 팀 고맙고 사랑합니다♥




